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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화학, LG석유화학 합병설 부진
김반석 사장, 시너지효과 크나 검토 안해 … 중국 NCC와 협력 추진

김반석 LG화학 사장은 1월17일 시장 일부에서 나돌고 있는 LG석유화학과의 합병설에 대해 “아직 내부적으

로 합병을 검토한 바 없다”고 말했다.

김반석 사장은 증권거래소에서 기업설명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“양사가 합병하면 시너지효과가 크고 

우리사업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견해에 동의는 한다”면

서도 합병설을 부인했다.

공정거래위원회의 석유화학업계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“결정이 좀 늦어지는 것 같다”고 덧붙였다.

앞서 설명회에서 최근 적자를 보고 있는 PVC(Polyvinyl Chloride)와 전지사업 분야에 대해 “정상화되지 않

으면 회사가 (앞으로) 나아갈 수 없다”며 “잘 될 때까지 책임경영을 하겠다”고 말했다.

특수수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원료 확보를 위해 중국 나프타분해설비(NCC) 가동기업과의 협력 등 전략적 제

휴를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확인했다.

이어 <사업성과와 직결되는 실용적 연구개발(R&D) 투자> 원칙을 제시한 뒤 “시장에 없는 (제품관련) R&D

나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R&D는 하지 않을 계획”이라면서 “2006년 하반기에도 많은 조정을 했고, 2007년에

도 조정해 나갈 예정이어서 일시적으로 R&D 투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지 모르나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본

다”고 말했다.

특히, “35일간의 대산NCC 정기보수에 따라 2007년 1/4분기 영업실적은 좋지 않을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일

시적인 현상일 뿐이니 영업상황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말아줄 것”을 당부했다.

또 “현재로서는 구조조정할만큼 상황이 나쁜 사업분야는 없다고 생각한다”면서 시장 일부에서의 일부 사업

부문 포기 관측을 일축하고 “석유화학업계는 고유가 기조와 이란의 신증설 등을 고려할 때 2009년까지는 자체 

경쟁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넘기면서 2010-11년을 내다보고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”며 경기 사이클을 예측

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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